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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DITORIAL

리처드 플로리다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의 책 ‘신창조계급’에는 두 명의 시간여행자 

이야기가 나옵니다. 한 명은 1900년대의 거리에서 1950년대 거리로 이동을 하고, 

또 다른 한 명은 1950년대에서 2000년의 어느 지점으로 이동을 합니다. 누가 더 

큰 변화를 겪을까요?

1900년대 마차를 타고 다녔던 사람은 자동차, 트럭, 버스가 쏜살같은 속도로 

다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. TV, 세탁기 등 편리한 가전제품들을 보고는 신기

해 할 것입니다. 1950년대에서 2000년으로 온 사람은 어떨까요. 컴퓨터와 인터넷, 

휴대전화 같은 첨단기술에 놀라기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현대인들과 마찬가

지로 각종 기기들에 금방 적응할 것입니다.

플로리다 교수는 두 명 중 더 큰 혼란에 빠질 사람은 두 번째라고 결론짓습니

다. 똑같은 50년의 시간이지만 변화의 질과 폭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. 첫 

번째 시간 여행자가 주로 기술의 변화를 겪었다면, 두 번째 시간 여행자는 생활양

식과 세계관, 문화의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. 플로리다 교수는 근본적인 변

화는 물질적 변화가 아니라 생활양식과 가치관, 트렌드의 변화라고 강조하고 있

습니다. 

만약 지금의 우리 중 한 명이 50년 후 미래 세상으로 간다면 어떨까요. 그 사람

은 어떤 변화를 겪고 어떤 충격에 빠지게 될까요. 아마도 50년 후 세상은 인간과 인

공지능이 공존하는 세상일 것입니다. 사람과 사람, 사물과 사물, 사람과 사물이 언

제 어디서든 연결되는 초연결사회일 것입니다. 어쩌면 지금의 우리로서는 도저히 

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기술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무엇이 됐든, 

그 충격은 기술에서 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. 기술이 아무리 최첨단이어도 인간은 

금방 적응할 수 있으니까요. 플로리다 교수의 결론에 따르면, 미래 충격의 본질은 

가치관과 트렌드의 변화에 있습니다.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어디까지 발전하

고, 얼마나 일자리를 뺏을 것인지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 4차 산업혁명으

로 인간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변하고, 어떤 문화가 나타날 것인지 주목하고 예측

해야 합니다. 콘텐츠산업의 미래는 그 너머에 있을 테니까요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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